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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한 일반인들의 침습기억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의 매개효과: 종단연구*

이 나 빈 심 기 선 안 의†

이화여자 학교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간 으로 경험한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하여 침습 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사회 공유 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 으로 타인과 사건에 한 기억을 공유하는

일이 장기 으로 침습 인 기억을 개인의 삶의 심 사건으로 여기는 과정에 요한 의미를 지닌 활

동임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국 20 에서 60 의 성인을 상으로 21개월의 간격으로 총

2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 으며 1차 시 에서 총 11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시 에서 총 485

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설문 모두에 응답하고, 세월호 사건에 직 으로

련된 사람을 제외한 443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모형 검증 결과, 1차시의 침습기억과 2

차시의 사건 심성 간의 계를 1차시와 2차시의 사회 공유가 유의하게 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과 청년

년 집단 모두에서 사회 공유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 으며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 공

유의 매개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 한 사 기억이 집단 기억화 되는 과

정에 사회 공유가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을 검토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 이 큰

재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왜 기억하고 왜 그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가에 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

여했다.

주요어 : 세월호 참사, 일반 시민, 침습기억, 사회 공유, 사건 심성, 이 매개효과,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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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

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규모 인명 피

해 사건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무능

한 정부의 응 등 재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실을 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 으로 거 한

효과를 가져왔다. 일반 시민들 역시 TV나

사회 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지속 으로

노출되며 사건으로 인한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

하 다(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이처럼 집단 트라우마 사건은 사건과 직 으

로 련된 사람들뿐 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심리 환경에까지 범 하고 장기

인 향을 다(Knudsen, Roman, Johnson, &

Ducharme, 2005).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

생한지 3년이 지난 시 에서도 여 히 많은 시

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사건을 추모

하는 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서울경제.

2017.04.16. ‘세월호 참사 3주기 미안해 잊지 않

을게... 국이 노란 물결’, 연합뉴스. 2017.04.22.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려.. 목포 신항 메운

세월호 추모객’). 사건과 직 으로 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 역시 시간이 흘 음에도 불구

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사건과 련하여 슬

픔,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경험 연구 결과로도 지지되는데 세월호

사건을 간 으로 경험한 일반 청소년을 상

으로 한 손승희(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월호 사고와 직 련된 지인이 없는 , 고등

학생들 역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과 슬픔

분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른 뒤

에도 사건과 련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건과 련된 기억이 비의도 으로 떠오르는

상을 진한다(주혜선, 심기선, 안 의, 2015).

즉,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일정 시기가 흐른 뒤

에도 여 히 사건과 련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

이 세월호 참사와 련된 기억을 침습 으로 떠

오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아직

수습이 진행 인 사건으로 미디어를 통해 련

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자극은 트라우마 련 기억을 발시킨다. 이처

럼 사건과 련된 내․외 자극이 주어지면

련된 사고가 떠오르게 되는데 사건과 련된

기억이 비의도 으로 회상되는 것을 침습 외

상 기억(intrusive trauma memory)이라 한다(Ehlers,

Hackmann, & Michael, 2004). 침습 사고는 개인

의 의식 인 노력과 무 하게 사건과 련된 기

억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의도 으

로 사건과 련된 사고를 하는 반추(rumination)

와는 구별된다. 침습기억은 사건에 한 반응으

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ost Traumtic Stress

Disorder; PTSD)의 증상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반

해 반추는 트라우마 사건을 인지 으로 처리하

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심으로 반복 인 사고

행 를 나타내며 환경 발요인 없이도 발생

하는 특징이 있다(Martin & Tesser, 1996). 사건을

간 으로 경험한 일반인들 역시 사건에 한

기억이 불쑥불쑥 침습 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이 정서 고통감을 수반하기도 하

지만 사건이 비의도 으로 떠오르는 상은 사

건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 순기능

인 면이 있다(Nolen-Hoeksema & Larson, 1999). 즉,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울수록 침습

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의도 으로 처리하게 하

며(Carver & Scheier, 1998) 이는 사건이 개인의 삶

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계가 친 해지게 되며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이

보다 개인의 삶이 보다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

게 하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때, 트라우마 사건에 한 기억을 보다 의

미 있는 방식으로 재조직화하여 통합 으로 처

리를 하는 것이 개인의 응에 요하다. Brewin

(2011)에 의하면, 트라우마 사건은 기존에 개인

이 가진 자기, 타인, 그리고 세상에 한 정

신념을 무 뜨리는 경험으로 트라우마 사건을

인지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식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며 이를 통해 트

라우마 경험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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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변

인으로 사건 심성이 있다. 사건 심성(Centrality

of Event)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이 트라우마

사건과 련된 기억을 심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Bersten &

Rubin, 2006; 조명숙 & 이 호, 2011). 이를 측정

하기 해 Bernsten과 Rubin(2006)이 사건 심성

척도를 개발하 으며(Central Event Scale) 국내에

서는 조명숙과 이 호(2011)에 의해 타당화되었

다. 본 척도는 세 가지 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건에 한 기억이 재 경험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거로서 작용하는 단 기 (reference

points for everyday inferences), 외상 사건이 자신

의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정도를 의미하는

환 (turning points in life stories), 그리고 사건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통합된 정도

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components of

persoanl identity)로 이루어져 있다(Bersten &

Rubin, 2006; 조명숙 & 이 호, 2011). 선행 연구

에서 사건 심성은 외상 후 증상을 측하고 우

울 애도 증상과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oals & Schuettler, 2011). 하

지만 최근 연구들은 사건 심성이 외상 후 부정

인 반응뿐 만 아니라 외상 후의 건강한 응

과도 련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소윤과 정

남운(2015)은 사건 심성이 외상 후 성장에 기여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자 하 는데, 그 결과

사건 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성장

수 이 높게 나타났다. 한, 사건 심성은 사회

문화 변인(사회 지지, 자기개방)과 인지

변인(의도 반추, 삶의 의미, 정 재해석)을

통제한 후에도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요한

변인으로 밝 졌다. 이는 사건 심성이 외상 이

후 증상뿐 아니라 건강한 응에도 요한 역할

을 하는 변인임을 시사하며, Schettlera와 Boals

(2011)의 주장과 같이 사건 심성이 외상 사건

이후 개인의 응과 부 응을 결정하는 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나빈, 민문경, 안 의, 천혜정(2015)의 연구

에서는 일반 시민을 상으로 한국의 사회

기 사건에 한 기억 특성(생생함, 정서 강도,

부정 정서가)과 사건 심성간의 계를 탐색하

는데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증상 이외의 측면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으로 사건 심성을 사용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한 사건 심성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

여 세월호 참사에 한 기억이 일반인들에게 미

치는 향을 병리 인 측면이 아닌 사건에 한

기억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고 조직화하여 의

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트라

우마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사건이 개인의 삶에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요하며, 집단 트라우마와 같이 한 사회 구성원

부분이 향을 받은 사건의 경우 이러한 과정

이 회복 사회 분 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

회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 이다. 특히, 사회의

기 사건을 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가 분열되는 등의 험

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집단 트라우마와 같이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경험한 사건의 경우 개별

구성원의 응을 넘어서 사회가 회복되고 이 사

건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집단 트라우마) 발생 후 사회 구성원들

의 회복을 돕고 보다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과

정에서 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

공유가 있다. 사회 공유(social sharing)란 정

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해 타인에게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하여 이야기하며 소통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나빈, 민문경, 안 의, 천

혜정, 2015, Rimé, Finkenauer, Luminet, Zech, &

Philippot, 1998.). 정 는 부정 정서를 일

으키는 경험은 개인의 작업기억상에서 이 경험

에 한 생각을 증가시키며, 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타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

생한다. 특히, 개인이 기존에 가진 인지도식으로

처리하기 힘든 충격 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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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동기를 더욱 유발하며,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 고통감을 낮

추고 주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교헌, 1992). 미국에서도

9/11 테러 사건을 경험한 뉴욕 시민의 80% 이상

이 사건과 련하여 그들이 느끼는 을 타인에

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Schuster, Stein, Jaycox,

Collins, Marshall, Elliot, Zhou, Kanouse, Morrison, &

Berry, 2001).

타인과 정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환경에서 정서 지지를 충족시

키며 결과 으로 부정 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정 인 정서와 회복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Curci & Rimé, 2012). 사회 공유

과정은 한 사람들에게 정보 , 인지 지지를

얻게 하는데 이는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을 돕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공유는 트라우마

사건의 편화되고 단편 인 기억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 인지 인 기능을 하며 궁극 으로 트

라우마 련 침습 기억의 감소를 이끈다. 임

상 연구는 트라우마와 련된 기억에 한 노

출이 외상 후 증상 감소에 유익한 것을 증명해

왔다(Foa & Rothbaum, 1999). 이에 덧붙여 공유의

과정은 인 간 계의 향상과 같은 사회 욕

구의 충족을 이끌며 사회 신뢰를 고취시키고

궁극 으로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Calmes & Roberts, 2009; Haggard, Robert,

& Rose, 2011). 즉, 재난을 경험한 개개인의 정서

인 회복을 넘어서 사회 차원에서 상호 간

유 감과 신뢰감을 증진시켜 사회의 통합을 높

이는 것이다. Rimé 등(2010)의 연구에서는 스페

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시민들

의 사회 공유와 사회 통합 외상 후 성장에

한 종단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으로 공유할수록 사건 경과 3-8주 후 사회

지지를 높은 수 으로 인식하고, 소외감을 낮추

며 만족감, 희망, 연 감 신뢰감과 같은 정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나빈 등

(2015) 연구에서 역시 사회 기 사건의 간

경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공유가 사건에

한 기억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통합하는 과정

을 요하게 매개하고 있었다. 즉, 사회 기

사건에 한 개인 의미를 만들어 낼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사회 공유가 상당한 도움을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공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Pennebaker

와 Harber(1993)는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들에게 나타나는 처 양식의 시간 흐름에 따른

차이 에 주목하여 집단 트라우마의 세 단계 심

리사회 반응 모델을 제안하 다(The three-stage

model of collective coping; 그림 1). 이 모델은 미

국 샌 란시스코 거주민 789명을 상으로 로마

그림 1. The three-stage model of collective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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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타 지진 이후 1주에서 50주까지 총 8차례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 반응 단계를 구성하

으며, 걸 쟁 이후 달라스 거주민 361명을

상으로 검증되었다(Pennebaker & Harber, 1993).

이 모델에 따르면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

들의 반응 양상은 크게 세 단계(응 기, 안정기,

응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 단계(응

기)는 집단 트라우마에 한 강렬한 정서 반

응과 다양한 사회 공유가 발생하는 시기로

략 1개월간 유지된다. 이후 안정기가 나타나는

데 이 단계에서는 한 달 간 사건과 련된 생각

을 하는 반추가 높은 수 으로 유지된다. 반면,

사회 공유는 차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두 달 이후에 집단 트라우마에 한 생각이

차 감소하며 응기가 나타나는데, 이 기간 동

안 사회 연 감의 증표가 차 어들고 동시

에 사회 유 감도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하

지만, 본 모델은 서구 문화권에서 제안되고 검

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용하기에 앞서 문화

권에 따른 교류 양식과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 본 모델은 재난

발생 두 달 이후의 기간에 해서는 탐색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일부 연구(Rimé, Paez,

Basabe & Martinez, 2010; Curci & Rimé, 2012)에서

도 반 정도의 참여자가 사건 발생 2달 이후의

사회 공유 수 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 바 있다. Rimé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건

두 달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의 72.2%가 사건과

련한 이야기를 듣고, 51%의 참여자가 사건에

하여 여 히 이야기를 하며, 61.1%의 참여자

는 사건과 련된 비의도 인 생각(반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다수의 사

람들은 사건 경과 이후 1-2달 이내에 회복되지

만, 일부의 사람들은 증상이 높은 수 으로 유

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

지연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Bremner, Southwick,

Darnell, & Charney, 1996). Bryant, Nickerson,

Creamer, Donnell, Forbes, Galatzer-Levy, McFarlane과

Silove(2015)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하여

장기 추 찰을 한 결과, 사건 이후 2년까지

는 증상이 악화되다가 6년 이후부터 증상이 회

복되는 양상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재난 피해자

들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주지 , 허승, 윤

애, 채정호, 2016)에서도 재난 피해자들이 오

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해 장기

이고 체계 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집

단 트라우마 사건의 향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 트라우마 사건에 한

침습 인 기억과 이에 한 사회 공유 행동

간의 보다 장기 인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두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3년의 시간이 흐르

면서 사건과 련된 기억과 이를 공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건에 해 침습 으로

떠오르는 상과 이를 공유하는 사회 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건을 통합 으로 처리하

는데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

요하다. 문희정, 주혜선, 안 의(2016)는 세월호

참사 발생일부터 사건 발생 1주기까지 발생한

추모행사 련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추모행사의 주제로 ‘상실에 한

기억’, ‘사건 발생 원인의 이해’, ‘해결 방안 논

의’, ‘사건에 한 의미 찾기’의 유목이 도출되

었으며, 이 체 추모 행사의 90.2%에서 사

건과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주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추모

행 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세월호 참사로

유발된 정서를 표출하고, 재난이 주는 메시지를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참사로 인한

상실에 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하

는 것이다(문희정, 주혜선, 안 의, 2016). Parkes

(2008)에 의하면 재난 사건에 한 집단 추모

는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실로

수용하는 것을 돕고 궁극 으로 공동체가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재난 사건에 한 기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동을 통하여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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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 기 사건에 한

기억 특성과 사건 심성간의 련성을 살펴본

이나빈 외(2015)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기억 특성 생생함과 사건 심성의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세 그

리고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에 해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더

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높은 수 의 사

회 지지를 추구하며 이는 스트 스 사건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Kendler, Myers, & Prescott, 2005). 이로 인해

사회 공유가 재난 사건 이후 응에 미치는

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높은 수 의 비의도 인 생각과 정서 반응

(Nolen-Hoeksema & Davis, 2005),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더 높은 수 의 사회 통합감(Rime,

Paez, Basabe & Martinez, 2010)을 보고한다. 반면,

사회 공유에 한 일부 한 선행연구(Rimé et

al., 1998)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 공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 사건

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고 이를 본인의 정체성

에 요하게 통합시키는 과정은 생의 발달 단계

에 의해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Steger, Oishi, & Kashdan, 2009; 김상희, 박성 ,

2017). 즉,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 역할을 확립

시키는 시기에 있는 청년기와 이미 확립된 정체

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년기에서 재난 사건

을 자신의 삶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회 공유

가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 별로 사건에

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 여론 조사 결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언론사가 복

이후 일어난 가장 역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은 세 (20 -40 )는 세월호 참사를, 50 이

상은 한국 쟁을 언 하여 세 별로 인식의 차

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한겨례. 2014.12.31. ‘

복 이후 가장 요한 사건 2040 세월호, 5060 한

국 쟁’), 세월호 2주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은

층과 장년층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다’와 ‘잊고 싶다’간 차이가 존재했다(한겨례.

2016.04.15. ‘나이 을수록 뇌리에 깊은 상처’).

재난 사건에 한 기억과 반응에 있어 세 차를

직 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한 기억을 공유라

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심 사건으로

여기는 과정에 있어 세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의도 인

침습 기억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유의 효과

를 검증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

별 차이를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의 간 경험자들인 일반 시민

들을 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한 기억이 침습

으로 떠오르는 상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시

민 개개인의 삶에서 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

다고 여기는 상을 사회 공유 행동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재

난의 간 경험자들에게 있어서 사건에 한 비

의도 기억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심

에피소드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이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

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 으로 공유하

는 일이 장기 으로 침습 인 기억을 개개인의

삶에서 심 사건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임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1차시의 침습 수 이 1차시와

2차시의 사회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 심

성에 미치는 향을 이 매개 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한, 사회 공유 수 이 성별, 연

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시간 흐름에 따

른 사회 공유 활동의 향을 탐색하는 것을

통하여 재난 사건에 한 기억이 개인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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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사회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에 한

경험 근거와 함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자료수집 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국 20 에서 60

를 상으로 데이터 수집기 을 통하여 21개월

의 간격을 주고 총 2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

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제시하기 연

구 참여에 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

는 사람에 한해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용하여 특정 상에 편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표 1 참고). 온라

인 조사를 해 설문지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설

계하 으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립 을 제공하여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

다.

1차 수집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11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수집은 2016

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485의 자료가 수집되었

다. 2회에 걸친 자료수집 시 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결정되었다. Williams(1999)에 따르면 재

난경험자의 심리 변화 과정은 사건 발생 8개

월 이후부터 회복기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건의 충격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의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는 회복기 단계에서도 재난의

향을 지속 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

삶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단연구를 계

획하 기 때문에 1차와 2차 자료 수집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 변화가 비교 안정 으로 회

복된다고 하는 사건 발생 8개월 이후로 이루어

졌다. 한 사건이 일어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회복기로 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발생일

2014년 4월을 기 으로 24개월 이후 시 에 2

차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Williams,

1999; Galatzer-Levy, McFarlane & Silove, 2015).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설문에 모두 응답한

N (%)

연령
20 78(17.6) 30 105(23.7)

40 125(28.2) 50 135(30.5)

성별 남자 223(50.3) 여자 220(49.7)

결혼 유무 미혼 162(36.6) 기혼 281(63.4)

학력
졸이하 1(.2) 고졸 110(24.8)

졸 292(65.9) 학원 이상 40(9.0)

거주 지역

서울 76(17.2) 부산 31(7)

구 26(5.9) 인천 22(5.0)

주 15(3.4) 15(3.4)

울산 18(4.1) 경기도 102(23)

강원도 11(2.5) 충청도 35(7.9)

라도 29(6.5) 경상도 58(13.1)

제주도 5(1.1) 세종시 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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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에서 세월호 사건 생존자, 목격자, 자신

의 지인이 생존했거나 희생되었다고 응답하거나

장 목격 장 직무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

한 이들을 제외한 간 경험자 44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구체 으로, 최종 분석에 사

용된 443명 223명은 남성, 220명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22

세(SD=10.88)이었다(표 1 참고).

측정도구

침습기억

침습기억은 Horowitz 등(1979)에 의해 개발된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의 하

척도 침습과 회피 침습 척도 7문항( , 내가

그럴 의도가 없을 때에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IES는 스트 스 이후의

심리 반응을 측정하는데 가장 리 사용되는

척도이며 이차 피해를 측정하려는 목 의 연

구에서도 다수 활용되어 왔다(이선미, 은헌정,

1999). 4 리커트(0= ‘ 없다’, 1=‘드물게 있

다’, 2=‘가끔 있다’, 3=‘자주 있다’)로 측정되며,

침습기억은 총 7문항으로 사건에 해 고통스럽

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심상, 사건과 련된

반복 인 행동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반

응을 제한하 으며,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1차

시 침습기억 변인의 내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90이었다.

사회 공유

사회 공유는 Sutin과 Robins(2007) 자서

기억의 상학 특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기억 경험 질문지 (MEQ)의 하 척도 공유하

기(sharing; 6문항; ,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이 사건에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

다.) 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

은 5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5=‘매

우 그 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사회 공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련된 기억을 떠

올리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반응을 제한하 으

며,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1차시 사회 공유

의 내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51, 2차시

사회 공유 변인의 내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74이었다.

사건 심성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하고 조명숙, 이

호(2011)가 한국 으로 타당화한 사건 심성 척

도(Central Event Scale; 이하 CES)는 살아오면서 경

험한 충격 사건을 떠올리면서 5 Likert 척도

로 되어 있는(1= 일치하지 않음, 5=정확히

일치함) 20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하 척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데, 세 하 요인의 총 합산 수가 클수록 해당

요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세

하 척도는 사건에 한 기억이 재 경험을 이

해하고 처리하는 거로 고려되는 정도인 단

기 (reference point; ,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그 사건 후로 개

인 삶의 흐름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개인의

, 가치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지 정도를 의미

하는 환 (turning point; , 내가 살아온 이야

기를 쓴다면, 이 사건은 그 심에서 다른 많은

경험들로 이어질 것이다.), 사건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통합된 정도를 의미하는 정체

성의 핵심 요소(central component of personal

identity; ,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

추어 이해한다.)이다(Boals, 2010; Schuettlera, &

Boals, 2011). 본 연구는 의 세 하 요인들이

자서 기억을 구성하는 요인들로서 상호 련

이 높다는 Bernsten과 Rubin(2006)의 보고에 따라

하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총 합산 수의 평

균값을 사용하여 사건 심성 변인을 구성하 으

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 다.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2차시 사건 심성 변인의

내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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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 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차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해 기술 통계

분석을 한 후 Pearson 상 분석을 통해 변인 간

련성을 확인하 다. 이후 침습 기억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

효과를 검토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1차시의 침습 수 이 1차시와 2차시의 사회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 심성에 향을 미

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모형의 합도는 CFI

(Comparative Fit Index)，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확인하 다. CFI와 TLI 값은 일반 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간주되고, RMSEA

값의 경우 .05 이하는 좋은 합도, .08 이하면

보통 합도 그리고 .10 이상이면 나쁜 합도

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연구

모형의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여부는

부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사

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가 성별, 연령 집

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성별의 경우 남

성은 223명, 여성은 220명으로 약 1:1의 비율이

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Levinson(1996)이 제시한

인생주기에 따라 17-39세를 청년 집단(N=183),

40-59세를 년 집단(N=260)으로 구분하여 집단

비교를 하 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상 분석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토하기 해 측정 변인의 왜

도와 첨도, 평균 표 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 계수를 산출하 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는

1,96~4.45(SD= .74~ 3.98)의 범 를 보 다. 상

분석 결과, 1차시 침습기억,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 2차시 사건 심성 변인들 간 유의

1 2 3 4 5 6

1. 연령 1

2. 성별 -.006 1

3. 1차시 침습기억 .081 -.058 1

4. 1차시 사회 공유 .123** .122* .264** 1

5. 2차시 사회 공유 .016 .109* .319** .519** 1

6. 2차시 사건 심성 .057 .032 .511** .289** .553** 1

평균 41.22 4.45 3.18 2.94 2.16

SD 10.88 3.98 .75 .86 .75

왜도 -.217 .646 -.254 -.103 .195

첨도 -1.036 -.626 .005 -.285 -.797

*p < .05, **p <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 계(N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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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상 을 가지고 있었다(표 2 참고).

모형의 합도 검증

연구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모형과

자료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합도 지수

외에 TLI, CFI, RMSEA을 합도 지수로 선정하

다. 측정 변인 모두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

으므로 이후 구조 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

을 해 최 우도법을 용하 다.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모형의 합도를 확인한 결과, 아래

의 표 3과 같이 좋은 합도를 보 다.

연구 모형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1차시 사

회 공유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경로를 제외

한 모든 주요 변인들 간 경로계수가 정 방향

으로 유의했다(표 4 참고). 반면, 1차시 사회

공유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경로는 부 계

로 나타났다. 앞서 이루어진 단순 상 분석 결

과, 1차시 사회 공유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계가 정 이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계 방향의 변화는 2차시 사회 공유

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상 정도가 상당히 크

기 때문에 나타나는 억제효과의 일종으로 보여

진다(Cheung & Lau, 2008). 이에 2차시 사회 공

유의 억제효과를 검토하기 한 추가 분석을 실

시하 다.

억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2차 사회 공유

의 억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

으로 검증하 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

X2(df) TLI CFI RMSEA

506.170(192) .943 .952 .061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연구 모형의 합도(N = 443)

경로 B S.E 

1차시 침습기억 -> 1차시 사회 공유 .460*** .069 .353

1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회 공유 .508*** .055 .478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회 공유 .257*** .068 .186

2차시 사회 공유 -> 사건 심성 .445*** .039 .566

1차시 침습 -> 2차시 사건 심성 .438*** .048 .402

1차시 공유 -> 2차시 사건 심성 -.110*** .040 -.132

*p < .05, **p < .01, ***p < .001.

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N = 443)

그림 3. 1차시 침습기억과 2차시 사건 심성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 간 계(N = 443)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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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사회 공유가 2차시 사건 심성에 미치는

직 효과가 2차시 사회 공유 변인이 투입됨으

로써 크게 감소하 을 뿐 만 아니라 부호가 변

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55). 한

1차시 사회 공유가 2차시 사건 심성에 미치

는 직 효과가 1차시 침습기억 변인이 투입됨

으로써 약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023). 이는 2차시 사회 공유 변량이 1차시 사

회 공유가 2차시 사건 심성을 설명하지 못하

는 오차 변량을 억제했기 때문에 1차시 사회

공유가 2차시 사건 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던

것이 2차시 사회 공유 변인이 함께 투입되면

서 2차시 사건 심성에 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차시 사회 공

유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상 값이 상당히 크

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으로서 억제효과 에

서 디 이션 된 억제효과라 볼 수 있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매개효과 검증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래핑을 통해 사

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사회 공유의 유의한 종단 매

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간 효과 크기는 .106이

었다(표 5 참고).

성별 연령에 따른 다집단 분석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해 각 집단 별

로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 평균 표 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 계수를 산출하 다. 그 결

과, 성별 연령집단에서 모두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하 다(Curran, West, & Finch, 1996). 평

균과 표 편차는 남성 집단에서 1,95~4.68(SD=

.78~4.10), 여성 집단에서 1,97~4.22(SD= .68~

3.85)의 범 를 보 다. 상 분석 결과, 남성 집

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들이 유의한

*p < .05, **p < .01, ***p < .001.

그림 4. 2차시 사회 공유의 억제효과 검증(N = 443)

경로
간 효과

독립 매개 종속

침습 → 1차시 사회 공유 2차시 사회 공유 → 사건 심성 .106**

침습 → 2차시 사회 공유 → 사건 심성 .114**

*p < .05, **p < .01, ***p < .001.

표 5. 최종 모형의 간 효과(N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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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을 보이고 있었다(표 6 참고). 연령집

단의 경우, 청년 집단에서 1,87~4.22(SD= 0.72~

4.16), 년 집단에서 2,02~4.62(SD= .71~3.84)의

범 를 보이고 있었다. 상 분석 결과, 청년

년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들이 유의한 정

상 을 보이고 있었다(표 7 참고).

앞서 분석을 통해 검증된 사회 공유의 종

단 매개 모형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

여 다집단 분석을 하 다. 우선 각 집단의 요인

구조 틀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해 형태 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 다. 성별과 연령

의 경우 합도는 합한 수 으로 나타났다

(성별 = 751,589 TLI=.936, CFI=.946, RMSEA

=.046; 연령 =791.735, TLI=.930, CFI=.940,

RMSEA=.048). 이후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합도를 비교한 결

과, 성별의 경우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5.280 ∆=18). 한 측

정 동일성 모형의 합도 지수가 형태 동일성

모형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두 집단에서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 간의 계

1 2 3 4 평균 SD 왜도 첨도

1. 1차시 침습기억 .235** .325** .482** 4.62 3.84 0.577 -0.707

2. 1차시 사회 공유 .299** .550** .255** 3.23 0.76 -0.294 0.088

3 .2차시 사회 공유 .312** .474** .559** 2.94 0.88 -0.066 -0.461

4. 2차시 사건 심성 .546** .330** .558** 2.20 0.74 0.224 -0.672

평균 4.22 3.10 2.93 2.11

SD 4.16 0.72 0.85 0.76

왜도 0.755 -0.227 -0.165 0.170

첨도 -0.498 -0.072 0.022 -0.979

*p < .05, **p < .01, ***p < .001.

표 7. 연령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 계 각선 아래 청년(N=183), 각선 년(N=260)

1 2 3 4 평균 SD 왜도 첨도

1. 1차시 침습기억 .311** .348** .537** 4.22 3.85 0.809 -0.222

2. 1차시 사회 공유 .243** .539** .319** 3.27 0.70 -0.335 0.094

3. 2차시 사회 공유 .310** .490** .515** 3.03 0.85 -0,117 -0.296

4. 2차시 사건 심성 .496** .262** .586** 2.19 0.70 0.132 -0.771

평균 4.68 3.09 2.84 2.14

SD 4.10 0.78 0.87 0.80

왜도 0.502 -0.141 -0.078 0.258

첨도 -0.911 -0.032 -0.259 -0.848

*p < .05, **p < .01, ***p < .001.

표 6. 성별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 계 각선 아래 남성(N=223), 각선 여성(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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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집단

의 경우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

의 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1.758 ∆= 18) (표 8 참

고). 그러나 측정 동일성 모형의 합도지수가

형태 동일성 모형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

므로 두 집단에서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 간의

계가 동일하다고 단하 다(Byrne, Shavelson,

Muthen, 1989).

주요 변인들의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

으므로, 이후 두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모형 내에 존재하

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 제약 모델을 측정 동일성 모델과 비교

하 다. 그 결과 집단 간 등가 제약 모델과 측

정 동일성 모델에서 와 df 값의 차이가 성별의

경우 ∆(2, N=443)= 8.272, 연령의 경우 ∆

(6, N=443) = 3.370으로 유의수 5%에서 집단

간 등가 제약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후 각 경

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 모형의

카이 제곱 차이를 통해 집단별로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참고). 이

에 최종 모형은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

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모형의 합도는 표 8에

제시하 다. 최종 모형에서의 집단 간 경로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 ∆ ∆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1차시 침습기억 → 1차시 사회 공유 1 1 0.076 1.416 .001 .000

1차시 사회 공유→ 2차시 사회 공유 1 1 0.747 .615 .001 .000

1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건 심성 - 1 - .443 - .000

2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건 심성 1 1 4.758 .027 .000 .000

1차시 침습기억→2차시 사회 공유 1 1 0.783 .164 .001 .000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건 심성 1 1 0.003 .119 .001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5 7 7.143 3.370 .001 -.001

표 9. 기 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 모델 간의 집단 차이 비교(N = 443)

 df TLI CFI RMSEA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모형1:

형태 동일성 제약
751.589 791.735 392 392 .936 .930 .946 .940 .046 .048

모형2:

측정 동일성 제약
776.869 823.493 410 410 .937 .931 .944 .938 .045 .048

모형 3:

집단 간 등가 제약
784.012 826.863 416 416 .938 .932 .944 .939 .045 .047

최종모형 784.012 826.863 416 416 .938 .932 .944 .939 .045 .047

표 8. 성별 연령 집단에서 동등성 검증에 한 합도 지수(N=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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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하 으며, 각 경

로의 값은 표 10에 제시하 다.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해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

래핑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성별 집단의

경우, 여성과 남성 집단 모두에서 사회 공유

의 유의한 종단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여

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종단 매개효과의 크기, 2차시 사

회 공유를 통한 간 효과의 크기가 더욱 컸다

(표 11 참고). 연령 집단에서는 청년 년 집

단 모두에서 사회 공유의 유의한 종단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종단 매개효과의 크기는 청년 집

단에서 더욱 컸으며,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간 효과의 크기는 년 집단에서 더욱 컸다(표

모수
성별 연령

여성 남성 청년 년

B(S.E)  B(S.E)  B(S.E)  B(S.E) 

1차시 침습기억

→ 1차시 사회 공유
.470(.089)*** .392 .436(.092)*** .345 .382(.089)*** .296 .533(.096)*** .440

1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회 공유
.581(.088)*** .499 .483(.080)*** .436 .569(.072)*** .511 .478(.096)*** .429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회 공유
.268(.099)*** .192 .260(.098)** .186 .289(.089)*** .201 .231(.111)* .171

2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건 심성
.356(.056)*** .478 .521(.053)*** .624 .451(.053)*** .578 .439(.057)*** .549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건 심성
.429(.069)*** .413 .467(.067)*** .400 .428(.064)*** .381 .460(.073)*** .427

1차시 사회 공유

→ 2차시 사건 심성
-.073(.065) -.085 -.150(.057)** -.162 -.143(.056)* -.165 -.086(.065) -.096

*p < .05, **p < .01, ***p < .001.

표 10. 최종 모형에 한 구조계수 추정치(N = 443)

*p < .05, **p < .01, ***p < .001, 경로계수(표 화계

수): 여성집단( 호 안은 남성집단)

그림 5. 성별에 따른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여성

N=220, 남성 N=223)

*p < .05, **p < .01, ***p < .001, 경로계수(표 화계

수): 년집단( 호 안은 청년집단)

그림 6. 연령에 따른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청년

N = 183, 년 N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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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참

사에 해 침습 으로 떠올리는 기억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과 정체성 통합 과정에

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해 련 요인들 간

의 계를 규명하고 구조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었다. 이를 해 어떤 사건의 향력이라는 것

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한 기억을 통해

달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에 한 침습 기억과 사건 심성 간 계를

설정하 으며, 그 계를 ‘사회 공유’ 요인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 다(Rubin, 2005; 이나빈

등, 2015). 특히 사건에 한 기억을 지속 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이 침습 기억을 개개인

의 삶에서 심 사건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임을 확인하고자 했

다. 이를 해 1차시의 침습 수 이 1차시와 2

차시의 사회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 심성

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침습 기

억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의 종

단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더불어 성별, 연령

에 따라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가 어떻

게 다른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토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한 간 노출 집단 즉,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1차시 침습기억과 2차

시 사건 심성 간 계를 1차시와 2차시 사회

공유가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

과, 1차시와 2차시 사회 공유의 이 매개효

과가 유의하 다. 특히, 연구 모형에서 확인된

것처럼 1차시 사회 공유와 2차시 사건 심성

간 경로가 부 인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2차

시 사회 공유의 억제효과가 1차시와 2차시 사

회 공유의 높은 상 때문에 나타난다는 을

강조한 것으로, 1차시에 사회 공유가 높은 집

단의 경우, 자연스럽게 2차시에도 활발하게 공

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만큼 사회

공유의 정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 으로 유

지된다는 것을 말해 다. 1차시 세월호 참사를

침습 으로 기억할수록 1차시 사회 공유가 높

아지고 이는 다시 2차시 사회 공유를 진함

으로서 2차시에서의 사건 심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차시 사회 공유의 억제효

과는 1차시 사회 공유와 2차시 사회 공유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각각이 2차시 사건 심성

에 미치는 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1차시 사회 공유가 2차

시 사건 심성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2차시

까지 사회 공유가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요

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한 기억을 의도치 않게 떠올리는 것은

그 기억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진시키고,

이러한 사회 공유를 지속하게 되면 사건이 발

경로
간 효과

성별 연령

독립 매개 종속 여성 남성 청년 년

침습기억 → 1차시 사회 공유 2차시 사회 공유 → 사건 심성 .090** .117** .113** .097**

침습기억 → 2차시 공유 → 사건 심성 .089** .139* .106* .128**

*p < .05, **p < .01, ***p < .001.

표 11. 최종 모형의 간 효과(N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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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 에서도 사건에

한 개인의 기억들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집단

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질

차이, 공유 수 에서의 차이가 보고되었고

(Rime, Mesquita, Boca, & Philippot, 1991; Rimé, et

al., 1998; Kendler et al., 2005), 이나빈 등(2015)

연구에서도 기 사건에 한 사회 공유

사건 심성 수 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반 하여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사회 공유의 종단 매

개효과를 비교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한

침습기억 사건 심성 수 에서 성별 차이(t=

1,214, p= .225; t= -.682, p= .496)와 연령 차이

(t=-1,019, p= .309; t= -1.245, p= .214)가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1차시와 2차시 사회 공유

수 의 경우 연령 차이(t=-1,741, p= .082; t=

-.186, p= .853)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별 차

이(t= -2,579, p= .010; t= -2,299, p= .022)는 유

의하 으며, 여성 집단이 1차시와 2차시 사회

공유 수 모두 높았다. 한 침습기억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청년과

년 집단 모두에서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

효과가 유의했지만,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1차시 침습기억이

2차시 사건 심성을 진하는 과정과 이를 1차

시와 2차시 사회 공유가 매개하는 정도가 여

성과 남성 집단, 청년과 년 집단에서 상당히

유사했다.

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에 해 기억을 공유하는 일, 특

히 지속 으로 공유하는 활동은 세월호 참사에

한 개개인의 기억들을 의미 있게 처리되지 못

하고 있음을 반 하는 침습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에 심화 할 수 있

는 기회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정 주제를 의식 으로 반복하는 사고 형태

를 반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도 반추는 문

제 해결을 한 의도 과정인 숙고(reflective

ponder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침습

회상은 사건과 련된 기억이 의도치 않게

반복 으로 떠오르는 상이다(Rubin, Boals, &

Bertsen, 2008). 이처럼 침습기억은 비의도성을 가

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평가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침습

사고를 억제하고 회피하려 할수록 련 사

고의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 으로

증상이 유지되는 부정 효과를 낳기도 한다

(Wegner, 1989; Ehlers & Clark, 2000 재인용) 때문

에 침습 사고에서 벗어나 의도 재평가 과정

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

는 의도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기 한 제

조건으로서 사건 심화를 진하는 요한 요

인을 사회 공유 활동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건에 한 기억이 개

인의 사고과정으로 이어져 평가되고 의미가 부

여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 내 과정인 의도 인 반추로서 오

랜 시간 동안 주어진 경험에 해 의식 으로

사고하는 형태로 자동 이고 통제된 과정이다

(Martin & Tesser, 1989).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 공유로서, 경험에 해 군가에게 이야

기하는 것이다(Rimé, 2009).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정은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반추를 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을 이해하고 기존

의 인지 도식에 동화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반면(Pennebaker, 1989), 사회 공유의 경우

는 부분의 경우 의미를 구성하고, 기존의 인

지 도식에 동화되는 과정을 진하는 등 정

인 효과를 낳았으며, 보다 장기 으로 정

지표들과 정 상 이 높았던 것이다(Pennebaker

& Hoover, 1986; Pennebaker, Barger & Tie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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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본 연구 역시 사회 공유가 사건에 해

침습 으로 기억하려는 상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 심성

을 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서 이와 같은 기

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하 다.

한편, 침습 회상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사

건에 한 정서 스트 스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건이 개인의 인지도식을 변화시킬 만큼 개인

에게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Rimé, 1995). 즉, 침습 회상은 사건 경험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구하는

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부정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간 경험이

기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부터 상당한 침습

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의 심

리 실에 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사회 공유라는 활동이 개인 삶에 심 인

사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시키고 있었다. 이는 침습 으로 기억을 회상

하는 것이 타인과의 화와 같은 자기 노출 행

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차 의도 이고 자발 이며 목 지향 인 사

고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침습

기억은 자신의 경험한 바의 의미를 극 으

로 이해하고 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한

단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alhoun & Tedeschi, 1999; 안 의, 주혜선, 민지

원, 심기선, 2013 재인용). 한 침습 기억이

재 사건 심화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기억을

지속 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요했는데, 억

제효과 분석 결과, 1차시에 얼마나 공유했는가

보다는 1차시 사회 공유가 2차시 사회 공유

로 꾸 하게 지속되는 것이 재 사건 심화를

진하는 과정에 보다 핵심 이었던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 기 사건에 한 기

억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의 매

개효과를 세 별 차이, 남녀 차이 등으로 심화

확장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성별 연령 집단에 따

라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든 여성이

든, 청년이든 년이든 계없이 사회 공유의

종단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이는 세월호 참

사를 삶에 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자 노력하

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면 구에게나 사회

공유 활동이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음을 말해 다. 그러나 간 효과 분석 결과,

사회 공유의 매개효과 크기는 집단 별로 차이

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

서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종단

매개효과 크기,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매개

효과 크기가 더욱 컸다. 즉, 여성보다 남성 집단

에서 세월호 참사에 한 침습기억을 주변 사람

들과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사건에 한 의미

부여의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공유가 충격 인

사건 경험 이후 응에 미치는 향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본 기존 연구결과들과 불일치한다(Kendler,

Myers, & Prescott, 2005; Rime, Paez, Basabe &

Martinez, 2010). 물론, 충격 경험 이후 무엇을

응의 결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집

단에서 사회 공유의 응 효과가 더욱 크다

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응

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 공유 활동이

가진 정 효과가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더

욱 클 수 있다는 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한편, 연령집단의 경우 1차시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종단 매개효과 크기는 청년집

단에서 더욱 큰 반면 2차시 사회 공유를 통한

매개효과 크기는 두 집단 모두 비슷했다. 이는

사건 심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1차시에서 2차

시까지 지속 으로 세월호 참사에 한 침습기

억을 사회 으로 공유하는 일은 청년 집단에서

보다 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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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기억은 개인의 삶 속에서 더 큰 요

성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 기억으로 구

성되어 재평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 사회 만들기 한 교

훈을 얻기 해서는 개개인이 사건을 지속 으

로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사건을 자신의 삶

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무엇이 기억할 만

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본 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무엇을 요하게 기억할 것인

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 삶에

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가들이 실질 인 사회

반의 변화로 이어지기 해서도 사건에 한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 기

사건에 한 사 기억들이 어떻게 집단기억으

로 구성되는가에 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이 사회 공유를 통해 이루어

수 있음을 검증하 다. 특히 과거에 사건에

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보다 오늘에까지 지속

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재 사건에 한

재평가 과정을 진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

는 사회 공유를 장기 으로 지속하는 것의

요성을 검토해 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

회 이 큰 재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왜

기억하고 왜 그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가에 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

터넷 근성 활용에 있어서 집단 내 차이가

큰 년 세 를 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

터 수집을 하는 경우,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 자기 보고

식 설문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평정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

다는 한계를 가진다. 를 들면, 침습 상을 측

정하는 척도의 경우, 평정 내용이 드물게 있다(1

)와 가끔 있다(2 )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는 침습 상을 보다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 문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침습기억의 빈도와 강도

에 심을 두었지만, 침습 내용에 한 추가 연

구를 제안한다. 세월호 참사에 한 어떤 기억

이 보다 더 침습 으로 떠올려지는지, 침습 내

용에 따라 침습 상과 사건 심성 간 계에서

사회 공유를 통한 종단 매개효과 크기가 달

라지는지 등에 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 공유의 상반된 효과에 해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건과 련한

비의도 사고가 증가됨으로서 사회 공유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순환과정이 사건 심성을 높

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며, 높아진 사건

심성이 부정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는 확

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보고된

바로는 사건 이후 장기간 련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정서 잔여물

에 의한 우울이나 불안 증상 수 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이다(Nolen-Hoeh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증가된 사건 심성이 반드시 증상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 후 성장과 같은 의

미 형성 과정을 진하기도 하고 증상을 강화할

수도 있는 문이라는 에서 다양한 종속변인

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이 추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Boals & Schuettler, 2009; Schuettlera &

Boals, 2011).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유 에서 가

장 강력한 방식인 개인이 상황과 상황에 한

자신의 감정, 반응에 해 공개 으로 타인과

화하는 과정의 효과를 검토했다. 그러나 사회

공유의 방식은 보다 약화된 방식으로서 상징

인 수 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를 들면 사

건을 그림으로 표 하거나, 사건에 해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 역시 사회 공유 활동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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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Rimé, 1995).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보

다 상징 인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

유하는 활동 역시 침습 기억과 사건 심성 간

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떤 기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해 사회 으로 구성된 집단기억이 사회 공

유를 통해 개인의 심리 삶에 향을 미치는지

도 연구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을 특정 방식으

로 기억하는 것은 사회 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사 이고 개별 인 기억에 의미 부

여하는 과정에 향을 미친다(윤은하, 김유승,

2016).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한 들의 평

가가 사건에 한 개인의 기억, 사건을 공유하는

방식, 사건 심화의 계에 어떤 방식으로 향

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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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ha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memory and event centuralit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public: Longitud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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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social sharing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intrusive memory of Sewol ferry disaster into the life and identity of general citizens who have

indirect experience of that event.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we tried to confirm that the activities that are

shared continuously are important activities in this process. To do this, we carried out two online surveys at

21month intervals for adults in 20s to 60s. A total of 1156 data were collected at the first time point, and a

total of 485 data were collected at the second time point. In this study, data for 443 respondents to both

primary and secondary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those directly rela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ary intrusive memory and the secondary event

centrality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the social sharing of primary and secondary. In addition, a multiple

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ex and age. As a resul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haring was significant in both gender group and aged groups, and there was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size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 and young and middle age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cial sharing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memory of personal memory of Sewol ferry disaster and this study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why ordinary citizens should remember and share the memory of a disaster such as Sewol ferry disaster.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Social sharing, the public, intrusive memory, centrality of event, longitudinal analysis


